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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0대 성인의 인지연령과 신체이미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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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ti-aging is one of the key words to have characterized Korean society, and Korean adults in their 40s and
50s are very interested in this word. In this study, their cognitive ages and body images which are expect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anti-ageing were determined and correlation between them was examined. A survey was conducted and 368
of 50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data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sponse analysis through SPSS 12.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gnitive
ages of Korean adults in their 40s and 50s showed to be 37.5 years old which are 9.1 years old younger than their average
actual ages. Second, their attitudinal body images appeared to be composed of appearance orientation and appearance eval-
uation, and appearance orientation represented to be a little higher than appearance evaluation. In addition, it show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ages and the attitudinal body images was low and negative. Third, people in their 40s
and 50s revealed to think good health and impression as ideal body images. It was found that they regarded a face as the
most important body part for ideal body images and were sensitive of their weight. Forth,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ages and variables of ideal body images was identified to be significant in 4 variables which are slender, shapely and slim
figure and good body proportions. In conclusion, it was shown that Korean adults in their 40s and 50s recognized them-
selves to be 9.1 years old younger and, the younger they perceive themselves, the younger body images they want. Also,
it could be confirmed that anti-ageing is a megatrend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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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늙지 않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다. 불로장생이란 없지

만 젊게 늙고 싶은 항노화(anti-ageing)라는 인식이 세대를 불문

하고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젊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는 젊

은 신체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나 이를 얻기 위해 현대인들은

시간과 경제적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40, 5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풍부한 경제력을 가지

고 있으며, 외모 관리에 적극적이고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으

로 20, 30대 젊은이 못지않은 감각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안

이 트렌드로 굳어지면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얼굴과 신체에

대한 중년의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

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은 40, 50대 중년층의 산

업현장에서의 은퇴시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노년층으로의 편입

시기를 늦추어 개인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년

층의 항노화를 조성하고 있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실제연령과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 지각하는 연령을

인지연령이라고 한다(Stephens, 1991). 인지연령은 자아개념의

하나로 실제 자신의 연령보다 자신을 젊게 또는 많게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2009, 임채연). 따라서 지

금과 같은 항노화 사회에서 40, 50대의 인지연령은 실제 연령

보다 낮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통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과 젊음의 욕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항노화라는 특성은 실제 연령과는 구분되고 개인의 심리적

인 특성에 해당되는 인지연령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한 사회를 이끄는 핵심 세대인 40, 50대에게는 외모

를 젊게 유지하기 위한 동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중매

체에서 나타나는 ‘동안’, ‘몸짱’등의 열풍은 이러한 현상을 부

추기고 있으며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강하고 젊은 신체는 개인

의 신체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체이미지란 자신의 신체 경험으로부터 형성하게 되는 신체

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의미하며 이로써 개인이 속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즉, 신체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

어서 신체에 대한 생각, 신념, 평가의 기준이 변하면 신체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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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변하게 되므로(김해진, 2003) 40, 50대의 자신을 젊게 인

식하는 특성은 그들의 신체이미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40, 50대 성인들의 신체 이미지는 이전과는 다른 특

성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선호되는 신체이미지나 그 기준 및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 이미지도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적 신체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고 개인은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Fallon,

1990). 홍금희(2006)에 따르면 최근 우리사회의 이상적 미의 기

준은 키가 크고 날씬하며 마른 몸매의 신체이미지라고 한다. 이

는 서구적이면서 젊은 외모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상적 신체이미지는 그와 같은 신체를 갖기 어려운 40, 50대

중년들의 체중조절, 외모관리와 관련된 행동을 이끄는 동기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소비행동뿐 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에도 영

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노화 열풍의 중심에 있는 40, 50대

들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젊음에 대한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려되는 인지연령을 알아보고 인지

연령과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적 신체이미지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첫째, 40, 50대 인지연령을 조사하고 둘째,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조사하며 셋째, 인지연령과 태도적 신체이미지간

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넷째,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알

아보기 위해 이상적 신체가 되기 위한 요건, 중요 부위 및 이

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치수를 조사하고 다섯째, 인지연령과 이

상적 신체이미지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인지연령

인지연령(cognitive age)이란 자아개념의 하나로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 지각하는 연령을 말한다(임채연, 2009).

따라서 자신을 젊게 인식하면 낮게, 늙게 인식하면 본인의 연

령보다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 현대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

입하면서 예전에 비해 더 길어진 수명은 개인들에게 더 젊고

건강하게 영위하는 삶을 갈망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

는 더욱 더 젊음 지향 사회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고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들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젊어지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연령을 생물학적인 연령보다 젊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실제연령보다 인지연령이 젊게 나

타나게 되는데, 인지연령이 작다는 것은 젊게 살아가고자 하며

노화에 대한 저항이 크고 본인 스스로가 젊다고 인식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인지 연령은 개인의 태도, 사고 및 생활 전

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생물학적인 연령과 함께 개인의 행동

양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된다. 

인지연령을 다루는 연구들은 적절한 측정방법을 찾는 것에

서부터 시작하였다. 인지연령의 측정방법으로는 첫째, 단일 차

원적 형태의 척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지연령에 대한 초기 연

구는 대부분 이 방식을 이용하였다. 둘째는 형용사를 이용한 어

의미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통해 인지연령을 측정

하는 방식이다. 셋째, 인지연령을 감성, 외모, 행동, 관심 등 4

차원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응답자 자신이 지금 몇 세인 것처럼 느끼는가(감성연령, feel

age), 본인이 몇 세로 보이는가(외모연령, look age), 본인이 현

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은 어느 연령대와 비슷한가(행동연

령, do age),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주로 어느

연령대의 관심사인가(관심연령, interest age)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이다(Barak & Schiffman, 1981). 이러한 네 가지 연령의

평균을 통해 인지연령을 측정하는데 이 측정 방법은 응답자의

이해와 답변에 어려움이 없으며, 분석과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

점을 갖는다. 또한 개념 측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인

지연령의 측정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Guiot

(2001)는 인지연령이 젊어지고 싶은 욕망이 아닌 주관적으로 믿

는 젊은 느낌 또는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단순히 자신

이 얼마나 젊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것만큼 정확한 측정방법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홍경희, 이윤정(2010)은 60, 70대 여성을 대상으로 4차원의

구성법으로 인지연령을 측정하였는데, 응답자들의 76%가 실제

연령보다 자신을 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윤유경(1996)의 연구에서도 인지연령을 측정해 본 결과, 인지

연령은 실제연령보다 30대에는 평균 5.12세, 40대에서는 5.46

세, 50세에서는 9.17세, 60대 이상에서는 13.4세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홍성태 외(2007)는 30대~50대를 대

상으로 인지연령과 소비행동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인지연

령이 소비행동의 상당히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현대를 살

아가는 40, 50대들은 스스로를 젊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인지연령은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2.2.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body image)는 외모와 신체적 경험의 주관적인

묘사로 형성되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새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체적 자아의 지각이다. 그러므로 이는 자

아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Engel et al., 1995).

신체이미지는 크게 신체의 지각적 면을 다루는 지각적 신체

이미지와 신체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태도적 신체이미지로 구

분된다. 지각적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크기를 얼마

나 정확하게 또는 왜곡하여 지각하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자기우울감, 섭식장애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김해진,

2003; Thompson et al., 1995). 의류학 분야에서는 Secord &

Jourard(1953)에 의해 개발된 신체만족도가 지각적 신체이미지

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왔다.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개

인의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 평가, 행위 등을 말하

며 자아존중감, 의복행동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Keeton et al., 1990). 측정도구로는 MBSRQ(Multi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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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 외모

및 체중 관심, 신체만족도, 체형변형 욕구 등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이미지는 신체의 감각과 기능, 능력에 대한 지각경험과

신체를 매개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얻는 사회의 복합된 심

리적 경험의 산물로써,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한 신체에 대한 인지와 정서가 응축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Head, 1920). 그러므로 항노화라는 현대 사회의 특성은

이전과는 다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게 할 것으로 고려되어 이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Cash(1990)도 신체이미지의 특성을 다차원적이며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의복, 화장,

액세서리 등에 의한 외모관리에 따라 개인의 신체이미지를 향

상시킬 수 있으며,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불만족스러운 신체 부

분이나 체형을 가리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동기화시킨다고 하였

다. 이는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

경자(1998)의 연구에서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이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심리적 의존도가 높고 의복을 통한 과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복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선명(1999)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이미지의 양 차원

(감정적/행동적)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신체적 외

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 할수록

신체에 대한 관심, 열중, 중요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얻는 신체에

대한 응축된 개념(성연신, 1997)이므로 개인이 신체를 바라보

는 방법과 신체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해

달라진다. 즉, 신체적 매력에 대한 기준은 가족 또는 사회 전

체의 이상적인 미에 대한 통념에 의해 형성되는데 지금과 같은

항노화사회에서는 젊음이 이상적 신체미의 한 평가기준으로 사

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전의 세대와는 달리 40, 50대

성인들의 이상적 신체이미지도 바뀌었을 것으로 보여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확인함으로써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항노화 사회

에서의 젊음에 대한 욕구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수연 외(2010)는 한 문화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기준과 고정관념을 근거로 하여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해서

유사한 개념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맥락속에

서 형성되는 이상적 신체이미지가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때 이

상적 이미지와 실제 신체이미지간의 차이가 크면 신체불만족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aiser(1990)도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실제 신체이미지가 가까

울수록 높은 신체만족도를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수경, 고애

란(2004)도 개인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 실제적 신체이미지

가 불일치하는 경우, 자아향상 욕구에 따라 외모향상 추구행동

을 함으로써 자신의 실제 신체이미지와 이상적 신체 이미지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게 되며, 자신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와 같이 항노화 사

회에서는 젊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여러

방법과 대안이 연구, 개발되고 있고 최후의 방법인 성형수술은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향한 수단으로 그 적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의류학 분야에서는 밖으로 드

러나는 신체특성에 비중을 두고 이상적 신체부위별 중요도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실시되었는데 김용주(1999)의 여대생의 신

체이미지에 따른 의복 추구혜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위해서 얼굴 생김새보다는 전체적인 몸매가 중요

하다고 하였으며 이승희 외(2001)의 한국과 미국여성의 바디이

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기 위해 미국여

성은 주로 신체의 하체부분을 가꾸고 한국여성은 얼굴부분을

많이 가꾼다고 하였다. 김해정(2004)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이 이

상적인 외모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부위는 얼굴, 하체, 키

몸무게, 상체, 복부 순으로 나타나 얼굴부위의 중요성을 확인하

기도 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항노화 사회

에서 40, 50대가 갖는 이상적 신체이미지는 예전과 다를 것으

로 추측되며, 이상적 신체이미지가 되기 위한 요구조건과 주요

신체부위 등도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2.3. 항노화 사회

현대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이

로 인해 현대인들은 평생 늙지 않을 수는 없지만 노화를 숙명

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 관리하면 극복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젊게 늙고 싶은 욕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는 항노화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

다. 항노화(anti-ageing)는 원래 1980년대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사회제도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9%이하로

줄이자는 캠페인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나이들어 보이지 않

으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이후 건강

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확산되면서 현재는 소비트렌드를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로 자

리잡게 된 것이다(신승철,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항노

화를 외모 뿐만 아니라 신체기능의 노화를 지연하여 젊게 보이

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 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노화의 속도와 수명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공통적이고 강력한 건강 위험인자중의 하나이다. 현재

노화는 예방 가능하거나 최소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많은 시도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처럼 항노화는 급속

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계속 급부상하고 있

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위한 성장호르몬이 1990년 이후에는 노

인들의 항노화를 위한 치료제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최근 중

년들의 젊음을 유지하는 항노화 역할을 하는 성인용 성장호르

몬제로써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민승기, 2009). 또한 한 화

장품회사에서는 항산화 기능이 강한 신물질을 개발하고 이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최초로 항노화기능을 크게 향상시킨



772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3권 제5호, 2011년

화장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기도 하였다(박도제, 2010). 이

처럼 의학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에서도 항노화에 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전문가들은 외모

관련 산업, 여가, 레저 등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으며 2009년 ‘노화연구의 실용화 전망과 과제’를 위한 포럼에

서는 2015년에 전 세계 항노화 시장이 336조원으로 급증할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고(이지연, 2009) 정부 또한 ‘고령

친화사업 활성화 전략’을 통해 황노화 시장이 급속히 발전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항노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큰 관

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관심 타겟층

에 있어 다른 세대보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

회복과 젊음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높은 40~50대들은 항노화와

관련되어 대부분의 제품 또는 상품의 주된 고객층으로 떠오르

고 있다는 것이다(“고령화사회”, 2007).

 

3. 연구방법

3.1. 용어 정의

3.1.1. 인지연령(cognitive age)

자신의 생활연령과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 지각하는 연령이

며 실제 자신의 연령층보다 자신을 젊게 또는 많게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3.1.2. 태도적 신체이미지(attitudinal body image)

자신의 신체 모습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 행위 및

평가를 말한다.

3.1.3. 이상적 신체이미지(ideal body image)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체이미지로 시대나 문

화에 따라 변한다.

3.1.4. 항노화(anti-ageing)

외모뿐 아니라 신체기능의 노화를 지연하여 젊게 보이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 가려는 것을 말한다.

 

3.2. 측정도구의 구성

3.2.1. 인지연령 

인지연령은 Barak & Schiffman(1981)과 Wilkes(1992)의 척

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사용하였다. 즉 인지연령은 나는 마

치 내가 ( 세)인 것처럼 느낀다(감성연령, feel age), 나는 마치

내가 ( 세)인 것처럼 보인다(외모연령, look age), 나는 마치

내가 ( 세)인 것처럼 행동한다(행동연령, do age), 나는 마치

내가 ( 세)인 것처럼 생각한다(생각연령, think age)의 네 가지

영역 질문에 대해 숫자로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4

영역의 연령을 평균하여 인지연령으로 나타내었다(부경희, 2005;

홍성태 외, 2007)

3.2.2. 태도적 신체이미지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1994년 Thomas F. Cash가 개발한 신

체이미지 척도(MBSRQ)를 사용한 정진애(2004)의 연구에서 신

뢰도가 검증된 12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

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2.3. 이상적 신체이미지 

이상적 신체이미지 평가는 신재은(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상

적 신체치수와 실제 신체치수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키

(cm), 몸무게(kg), 허리둘레(inch)에서 이상적 치수와 실제 치수

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또한 이상적 신체이미지 고려 시 중

요하게 여기는 신체 8부위에 대해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3.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는 본 조사에 앞서 2010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40, 50대 중년 남성과 여성 50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010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울산을 포함한 대구,

서울에 거주하는 40, 50대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500부가

배부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

외하고 368부가 자료로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254명(69.0%), 50대가 114명(31.0%)이며 성별은 남자가 128명

(34.8%), 여자가 240명(65.2%)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은 Table 1과 같다.

3.4.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0, 50대의 인지연령, 이

상적 신체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태도

적 신체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인지연령과 신체 이미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상적 신체이미

지에서 중요한 신체부위 순서 파악을 위해 다중응답분석을 실

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인지연령

40, 50대의 인지연령을 측정하기 위해 인지연령의 구성요소

인 감성연령, 외모연령, 행동연령, 생각연령을 알아보았으며 이

를 평균하여 인지연령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0, 50대 인지연령은 37.5세

로 실제 연령의 평균인 46.6세보다 9.1세 정도 젊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 발표된 홍성태 외(2007)의

연구에서 40, 50대 인지연령은 실제 연령보다 평균 8세 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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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본 연구가 시행된 2010년도의

경우에는 이보다 1세 증가한 9세 인 것으로 나타나 젊음에 대

한 욕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지연령이 자신을 젊게

또는 늙게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므로 이러한 결과

로부터 현재 한국사회의 항노화 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

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인지연령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감성연령이 35.8세로 가

장 작아 실제연령보다 11살이나 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외모연령이 39.4세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홍금희(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외모연령을 다른

인지연령의 구성 연령들보다 자신의 실제 나이와 가장 비슷하

게 인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감성에 비해 외모연령이 높게 나와

40, 50대 성인들은 감성연령과 외모연령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

한 외모관리행동들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모관련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감성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모연령이 높은 것으로 보

아 자신의 외모 또는 신체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4.2. 신체이미지

4.2.1. 태도적 신체이미지

40, 50대의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알아보

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졌는데, 요인 1은 ‘패션소품이 내 옷

차림에 적절한지 아닌지에 늘 신경쓴다’, ‘외출 준비에 나는 늘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다’, ‘나는 나의 겉모습을 더 멋있게 보

이려고 늘 노력한다’ 등의 8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모의 중

요성과 외모에 대한 관심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므로 외모지

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5.0, 설명비율은 41.7%였으

며, 신뢰도는 .864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요인 2는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 그대로가 좋다’, ‘나의

외모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등의 4 문항들로 이루어졌

으며, 신체에 대한 평가 및 만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므로

이 요인은 외모평가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1.3, 설명비

율은 11%, 신뢰도는 .647로 나타났다. 

태도적 신체이미지 관련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면(Table 4), 문항 중 ‘외출하기 전에 나는 언제나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한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외

출준비에 나는 늘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다’가 가장 낮은 점수

를 나타내었다. 즉, 외출 시 외모에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실

제로는 바쁜 사회활동으로 인해 외출 준비에 시간을 많이 할애

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이미지 점수가 높다는 것

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거나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외모를 긍정

적으로 평가하여 만족한다는 것을 뜻한다. 외모지향과 외모평

가 두 요인의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외모지향 요인은 3.16

인데 반해 외모평가는 2.97로 나타났다. 두 요인의 값이 모두

긍정 또는 부정의 값에 치우치지 않았으나 결과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응답자들이 외모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외모에 대

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40, 50대가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은 신체를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기술발전

에 따른 수명연장은 중년들이 경제활동을 더 오래하고 건강하

고 젊은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여 외

모를 젊게 유지하는 것은 중년 삶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적 신체이미지

를 구성하는 두 요인 모두 매우 긍정적이지도 매우 부정적이지

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관심도 많지만 4, 50년 삶 속에서 나이가 드는 것을 수

긍하는 관조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이거나 둘째, 전통적으로 외

모를 중시하지 않았던 시대에 교육을 받고 자라 현재의 외모

중시 경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지향 또는 외모관심

과 같은 태도를 갖지 못할 수도 있으며, 셋째, 생애 한가운데

Table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40대

50대

계

254

114

368

69.0

31.0

100

성별

남자

여자

계

128

240

368

34.8

65.2

100

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기타

계

17

214

134

3

368

4.6

89.1

5.4

0.9

100

결혼

미혼

기혼

기타

계

18

345

5

368

4.9

93.7

1.4

100

직업

전문가

기술직

사무직

판매/서비스

전업주부

무직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

기타

계

60

28

45

61

120

6

11

9

28

368

16.3

7.6

12.2

16.6

32.6

1.6

3.0

2.4

7.7

100

Table 2. 조사대상자의 실제연령과 인지연령의 평균값 (N = 368)

                                                                  (단위 : 세)

실제연령 감성연령 외모연령 행동연령 생각연령 인지연령

46.6 35.8 39.4 37.6 37.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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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연령층이므로 외모의 중요성

을 알고는 있으나 실제 이를 행동으로 옮기거나 지속적인 관심

을 갖지는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태도적 신체이미지가 젊어지고자 하는 욕구와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나타내는 인지연령과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외모지향과 외모

평가 두 요인 모두 부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여 인지연령이

낮은 사람, 즉 자신을 젊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외모를 중요

시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은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는 젊음유지와 관련

이 있을 것이므로 항노화 특성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특성이 강화 될수록 한국 사회에서 외모의 중요성이나

관심은 커져 갈 것이고 젊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므로 젊게 보이기 위한 노력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40, 50대 성인들은 뷰티, 헤어, 패션

등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며 이들과 관련된 사업과 시장이

확장, 발전될 것으로 짐작된다.

4.2.2. 이상적 신체이미지

40, 50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이미지가 어떠한지 알

아보기 위해 그 구성요건을 알아보았다(Table 5). 그 결과, 이

상적인 신체이미지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이미지로 40, 50대가

가장 높이 평가한 항목은 건강한 몸이여야 한다는 문항으로 평

균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상이 좋아야 한

다가 4.18, 균형 잡힌 몸매여야 한다가 3.99, 탄력 있는 몸매여

야 한다가 3.98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중 마른 몸

매여야 한다는 2.63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40, 50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는 우선 건강하고

인상이 좋으며 균형과 탄력이 있는 몸매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좋은 인상이여야 한다가

얼굴이 예뻐야 한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상이란 어떤 대

상에 대해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다음국어

사전, 2010). 따라서 40, 50대 성인들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서 눈, 코, 입 등의 이목구비가 잘생긴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

이는 느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0, 50대 성인들이 이러한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실제로 그 형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상적 신체치수

와 실제 치수를 물어보고 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신체 치수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본인의 치수를 상대적으로 정

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키, 몸무게와 허리둘레

Table 3. 태도적 신체이미지 요인분석

태도적 신체이미지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분산량(%)
Cronbach's α 평균 표준편차

요인 1 : 외모 지향

나는 나의 패션소품이 내 옷차림에 적절한지 아닌지에 늘 신경을 쓴다.

나는 내 모습이 최고로 보이게 하는 옷을 사려고 신경을 쓴다.

외출 준비에 나는 늘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다.

외출하기 전에 나는 언제나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한다.

나는 나의 겉모습을 더 멋있게 보이려고 늘 노력한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거울로 내 모습을 살펴본다.

내가 언제나 남에게 멋지게(예쁘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나의 머리 스타일을 보기 좋게 하려고 특별히 관리한다.

.778

.738

.725

.717

.666

.659

.647

.578

5.0 41.7 .864

3.07

3.26

2.65

3.72

3.14

3.22

3.19

3.04

.903

.890

.892

.735

.773

.840

.889

.864

요인 2 : 외모 평가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 그대로가 좋다.

나의 외모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내가 멋지다고(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내 옷이 내 신체 사이즈에 딱 맞는 것을 좋아한다.

.802

.716

.698

.359

1.3 52.7 .647

2.97

2.88

2.87

3.17

.898

.757

.828

.911

 Table 4. 인지연령과 태도적 신체이미지간의 상관관계

요인 인지연령

외모지향 -.180**

외모평가 -.185**

**: p<0.01

Table 5.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의 구성요건

순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강한 몸이여야 한다.

인상이 좋아야 한다.

균형 잡힌 몸매여야 한다.

탄력 있는 몸매여야 한다.

비율이 좋은 몸매여야 한다.

부드러운 곡선의 몸매여야 한다.

볼륨감이 있어야 한다.

날씬한 몸매여야 한다.

적당히 근육이 있어야 한다.

키가 커야 한다.

얼굴이 예뻐야 한다.

마른 몸매여야 한다.

4.22

4.18

3.99

3.98

3.77

3.69

3.67

3.63

3.62

3.61

3.51

2.63

0.675

0.763

0.615

0.688

0.840

0.737

0.736

0.845

0.796

0.889

0.89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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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우선 남자

의 이상적 신체치수는 신장 177.9 cm, 몸무게 68.8 kg, 허리둘

레 31.1 inch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이상적 신체치수는 신장

165.4 cm, 몸무게 52.0 kg, 허리둘레 26.3 inch로 나타났다. 이

상적 신체치수와 실제 신체치수의 차이는 키에서는 남자가

6.8 cm, 여자가 5.4 cm로 나타났고 허리둘레의 경우 남자가

1.4 inch, 여자가 2.2 inch 차이가 있었다. 몸무게에서는 여자는

4.3 kg, 남자의 경우 0.6 kg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키와 허리둘

레에서는 남녀차이가 크지 않았다. 몸무게에서는 남자의 경우

본인의 실제 몸무게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여자는 몸무게에 매우 민

감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0, 50대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부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Table 7). 가장 중요한

부위로는 얼굴로 나타났고 다음은 키, 허리, 가슴, 다리, 엉덩

이, 어깨, 팔순으로 나타났다. 얼굴과 키를 1순위로 매긴 사람

이 전체의 84.5%로 이상적인 신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얼굴

과 키를 제일 중요한 부위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

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재은(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얼굴

이 1순위, 다음이 다리, 허리, 가슴, 키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20대 뿐 만 아니라 40, 50대 모두 얼굴을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2순위로 20대는 현재 노출 패션의 유행

으로 인해 다리를 중요시 하였으며 40, 50대의 경우, 키를 중

시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상적 신체이미지는 시대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변하므

로 젊게 인식하는 것이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관련성이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인지연령과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요인들 중 날씬한, 부드러운 곡선의, 마른, 비율이 좋은 등과

유의적인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적 신체이미지에서 마른 몸

매여야 한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즉, 날씬한, 부드러운 곡선의, 마른, 비율이 좋은 몸매가 인지

연령과 부적 상관이 나타나 젊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날씬하

고 부드러운 곡선의 몸매를 가지면서 마르고 비율이 좋은 것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

형적인 40, 50대 성인의 몸매에서 벗어나 젊은이의 신체를 표

현하는 것으로 젊다고 인식할수록 젊은 신체를 이상적인 신체

로 인식하고 더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신체치수와 이상적 치수간의 차이와 인지연령간의 관련

성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Table 9)에서는 키와 허리둘레차이에서

는 상관이 없었으나, 몸무게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젊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상적 신체를 원하

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몸무게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현재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키워드 중의 하나는 ‘항노화’ 이

다. 누구나 젊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이

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중심세력이면서 이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중년으로 진입하는 40, 50대들은 그 누구

보다 항노화에 관심이 많고 이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

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항노화의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지연령과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0, 50대의 인지연령을 측정해 본 결과, 인지연령은 평

Table 6. 이상적인 신체치수와 실제 신체치수의 평균값

 성별 키(cm) 몸무게(kg) 허리둘레(inch)

이상적인 신체치수
남

여 

177.9

165.4

68.8

52.0

31.1

26.3

실제 신체치수
남

여

171.1

160.0

69.4

56.3

32.5

28.5

Table 7.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위해 중요한 신체부위의 순서
                                                                     (n=368)

신체부위 얼굴 키 허리 가슴 다리 엉덩이 어깨 팔

평균순위

순위

2.09

1

3.30

2

3.96

3

4.26

4

4.35

5

5.47

6

5.88

7

6.48

8

Table 8. 인지연령과 이상적 신체이미지 구성요건간의 상관관계

요인 인지연령

볼륨감이 있어야 한다. -.078

균형 잡힌 몸매여야 한다. -.043

건강한 몸이여야 한다. -.088

날씬한 몸매여야 한다. -.150**

키가 커야 한다. -.045

적당히 근육이 있어야 한다. -.014

부드러운 곡선의 몸매여야 한다. -.129*

탄력 있는 몸매여야 한다. -.083

마른 몸매여야 한다. -.127*

비율이 좋은 몸매여야 한다. -.144**

얼굴이 예뻐야 한다. -.085

인상이 좋아야 한다. -.032

*: p<0.05, **: p<0.01

Table 9. 인지연령과 이상적 신체 치수와 실제 신체치수 차이간의 상

관관계

요인 인지연령

키 차이 -.027

몸무게 차이 -.179**

허리둘레차이 -.072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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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37.5세로 나타나 실제 연령의 평균인 46.6세보다 9.1세 정

도 젊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연령의 구성연령

중에서는 감성연령이 가장 작아 실제연령보다 11살 젊게 인식

하였으며 외모연령이 39.4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40, 50대 성인들은 젊어지고 싶은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현재 한국사회의 항노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들의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알아본 결과, 외모지향과

외모평가 두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지향에

비해 외모 평가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나 40, 50대 성인

들이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외모 만족도가 높

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인지연령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

과에서는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내 인지연령이 작을수록 즉 자

신을 젊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크고 외모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알아본 결과, 건강하고 인상이 좋

으며 탄력 있고 균형 잡힌 신체를 이상적인 신체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 50대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고

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부위는 얼굴이고 다음은

키, 허리, 가슴, 다리, 엉덩이, 어깨, 팔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신의 신체치수와 이상적 치수간의 차이에 관해서는 키는 실

제보다 크고 허리둘레와 몸무게에서는 실제보다 작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와 허리둘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몸무게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은 차이

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지연령과 이상적 신체이미지와의 관련성을 알아

본 결과, 젊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날씬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몸매를 가지면서 마르고 비율이 좋은 것을 이상적인 신체이미

지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중년의 신

체로 보기 보다는 젊은 신체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젊다고

인식할수록 젊은 신체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

지연령이 실제 신체치수와 이상적 치수간의 차이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에서는, 키와 허리둘레차이에서는 상관이 없

었으나, 몸무게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젊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상적 신체를 원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몸무게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신체의 어

떤 형태적인 특성보다는 살이 쪘는지 또는 안 쪘는지를 갖고

젊은 신체이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현재 한국의 40, 50대들은 자신의 인지

연령을 9살 정도 낮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감성연령에 있

어 11살이나 젊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자신을 ‘열 살 이상으

로 젊게 느낀다’ 는 의미이므로 이들과 관련된 상품 기획이나

생산시 이들의 실제 연령보다는 10세 아래 집단의 특성을 고

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지연령은 감각적 경험으로 형성된 주관적 심상인 신체

이미지와 관련이 있어 신체와 관련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

자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더구나 40, 50대의 태도적 신체이미지 중에서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외모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한 뷰티, 패션, 운동 등을 통한 외

모관리행동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이상적 신체이

미지에서도 ‘건강하고 인상이 좋으며 탄력과 균형이 잡혀야 한

다’ 가 가장 중요하였고 이상적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한 중요

부위 1위가 얼굴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외모관리행동 중에서

도 성형은 앞으로 그 중요도가 증가될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눈, 코, 입 등에서의 보정보다는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는

측면에서의 성형이 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지연령과 이상적 신체 이미지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서는 젊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날씬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몸

매를 가지면서 마르고 비율이 좋은 것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젊고자하는 욕구가 클수록 젊

은 신체를 지향한다고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젊음을 지

향하는 경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젊은 세대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지향성은 줄어 들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

히 인지연령과 실제 신체치수와 이상적 치수간의 차이에서 젊

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상적 신체를 원하는데 있어서 무

엇보다도 몸무게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아 마른 신

체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건

강을 해치는 다이어트 또는 섭식장애등을 유발 할 수 있어 성

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실제 신체이미지 간에 차이가 생기면 자아존중감에도 나쁜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 잡지 또는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연령집단에 따른 건강한 신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젊은 신체가 마른 신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을 두루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항노화 현상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자

신을 젊게 인식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더욱 젊고 건강

하게 보이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만들고 있다. 특

히 40, 50대는 감성으로 느끼는 젊음을 이 같은 사회현상과 맞

물려 표현하려 할 것이며 그 결과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보이는 이상적 신체 이미지가 되

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므로 이들의 신체적인 특징에

잘 맞고 심리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패션, 뷰티 및 성형 등

외모 관련 산업, 레저 또는 스포츠 등에서 이들의 젊은 인지연

령과 신체 이미지 등을 고려한 마케팅활동과 광고 및 판촉활동

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이 분

야의 시장성은 매우 밝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수명연장으로 항노화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 40, 50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40대와 50대가 동일비

율이 아니고 3개 도시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결

과를 한국 40, 50대 성인 전체의 결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는 것을 밝혀둔다. 더구나 항노화 경향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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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앞으로는 연령대를 좀 더 넓게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젊음에

대한 욕구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인지연령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척도가 개발된다면 보다 정확한 항노화 경향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 남성과 여성은 신체이미지 관련하여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

이므로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인지연령간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관계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이

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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